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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ASF, PU 선장 바꾸고 도약
3월 주주총회서 이관용 사장 교체설 … 아시아시장 본격공략 신호탄

한국BASF(회장 김종광)가 2004년 3월 폴리우레탄 사업부문 수장을 교체하면서 TDI 시장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돼 후임 사장에 과연 누가 영입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BASF는 2003년 9월 TDI(Toluene Diisocyanate) 14만톤 플랜트를 완공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한국BASF의 TDI 사업은 주로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 수행보다는 아시아 생산기지로

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BASF는 TDI 플랜트를 한국에 건설함으로써 중국시장 공략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국내시장에는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시장의 TDI 시장은 1월에 수요가 감소하고 2월 회복기를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요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 한국BASF의 인사 이동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후임 사장에는 생산관리와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문관리 등 품질관리 및 수급조절에 뛰어난 

인사가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BASF 관계자는 3월에 단행될 인사 이동설에 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

히 말할만한 것도 없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중국 TDI 시장은 매년 10% 안팎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5년 그 수요가 최대에 이

를 것으로 예상돼 많은 국내․외 다국적 화학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이다.

TDI의 중국시장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일본의 Mitsui Chemicals은 6만톤 플랜트를 추가로 건설해 총 24

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등 규모의 경제 실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문대로 한국BASF의 사장자리가 3월경 변동이 있게 된다면 새로 취임할 대표이사는 중국 TDI

시장 공략의 첨병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게 될 전망이다. <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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